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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중부작물과

[서론]

식물 생장에 있어서 온도와 일장은 광합성 등 작물의 생리와 발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다. 특히 콩은 일장과 온도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본 시험은 콩의 수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분 활력과 꼬투리 생장에 

대한 일장과 온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계통은 소립종이면서 조생종인 PI200485와 만생종인 풍산나물콩이었다. 대형 생육상(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인공

기상생태실)에서 식물체 전 생육기간동안 일장(12시간과 16시간)과 온도(20℃와 28℃)를 4조합하여 처리하였다. 일장과 온

도 처리에 따른 품종별 화분 활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자현미경으로 화분의 형태적 변이를 조사하고, 광학현미경으로 화분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장과 온도 처리에 따른 시험계통별 꼬투리의 생장반응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자현미경으로 화분의 형태를 확인해 본 결과 두 시험계통 모두 온도와 일장 처리에 의한 화분의 형태적 변이는 없었다. 일장

과 온도 처리에 따른 시험계통별 화분 발아율은 20℃+12시간 일장 처리에서 PI200485는 38%, 풍산나물콩은 33%로 낮았지

만, 나머지 3처리에서는 두 시험계통 모두 58% 이상의 발아율이었고 시험계통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20℃+12시간 

처리에서에서 꼬투리가 R3(착협기)단계에서 생장이 멈추는 비율이 PI200485는 53%, 풍산나물콩은 78%로 매우 높았다. 나

머지 3조합에서는 꼬투리의 92% 이상이 R8(성숙기)까지 정상적으로 생장하였다. 이런 결과로 보아 콩의 생육적온(25∼3

0℃)보다 낮은 온도(20℃)와 단일조건(12시간)에서 콩은 화분활력이 낮아지고 꼬투리 생장도 크게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저온(20℃)+단일조건(12시간)에서 만생종 콩이 조생종 보다 꼬투리 생장이 더 많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저온+단일 조건에서 유전적 변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온은 광합성, 탄소동화작용, 잎수분포텐셜, 세포막 기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콩에 있어서 저온 피해는 생육초기 생육부진, 개화기 전후 꽃과 꼬투리 퇴화, 꼬투리 종실 등숙 

불량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을 통해 두 시험계통의 화분 활력과 꼬투리 생장은 저온조건에서 일장에 더 큰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후 화분과 꼬투리의 일장반응에 대한 더 세밀한 해석을 위해 일장에 따른 화분 활력과 꼬투리 

생장 관련 유전체 반응조사와 생리물질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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